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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문 개요

목적 : 2024년 수출 환경에 대한 수출기업 전망 조사

설문 기간 : 2024. 1. 2 ~ 1. 8

설문 대상 : 수출 기업 514개 社 ( 설문 대행 조사기관 ㈜화인리서치 ) 

• 기계류(113개 社), 자동차(95개 社), 전기전자(76개 社) 등 총 12개 업종

• 대기업 56개, 중소기업 458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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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및 규모별

• (전체) 설문 대상 기업 28%가 전년대비 수출액 ‘증가’ 전망, 20.8%는 ‘감소’ 전망해 ‘증가’ 7.2%p 우세

- 설문 대상 기업 51.2%는 전년과 동일 수준 전망

• (규모별) 대기업은 37.5% ‘증가’ 전망, 10.7% ‘감소’ 전망, 중소기업은 26.9% ‘증가’ 전망, 22.1% ‘감소’ 전망

• 전체 설문 대상(514개) 가운데 19.6%, ‘증가’ 전망한 기업(144개) 가운데 70%는 전년대비 1~10% 증가 전망

• 수출 증가 전망 기업들의 전년대비 증가율 평균은 14.3% (대기업 14.4%, 중소기업 14.3%) 

2024년 수출액 전망 (전체 514개 기업, 대기업 56, 중소기업 458)

수출 증감 전망

설문 대상 기업 28.0% ‘증가’ 전망, 20.8% ‘감소’ 전망,  증가율 전망 평균은 14.3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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ü 감소,

전체 20.8%, 대기업 10.7%, 중소기업 22.1%

ü 증가,

전체 28.0%, 대기업 37.5%, 중소기업 26.9%

전년대비 증가율 평균 14.3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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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별 및 지역별

• (산업별) 문화콘텐츠(40.0%), 전기전자(35.5%), 해운(31.3%), 철강(31.1%), 기계(30.1%) 등이 ‘증가’ 전망 평균(28.0%) 상회

- ‘감소’ 전망이 높은 산업은 문화콘텐츠(30.0%), 철강(27.0%), 자동차(24.2%), 기계(22.1%) 등

• (지역별) 중남미(42.9%), 유로존(35.5%), 북미(31.1%) 수출 기업들은 평균보다 ‘증가’ 전망 상회

- ‘감소’ 전망이 높은 지역은 중동(35.7%), 북미(25.5%), 일본(22.6%) 등

• 중국은 ‘감소’ 전망 17.3%, ‘증가’ 전망 24.5%로 증가 우세, 응답기업 22.4%가 ‘1~10% 증가’ 답해 증가율 전망 평균은 10%

à 전체 기업 증가 전망 비율(28.0%) 및 증가율 전망 평균(14.3%)보다는 하회

산업별로는 전기전자∙해운∙철강∙기계, 지역별로는 유로존∙북미 증가 전망 높아

수출 증감 전망

산업별 수출액 전망 지역별 수출액 전망 (전체 514개 기업)(전체 514개 기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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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및 규모별

• (전체) 수출 증가를 전망한 기업들은 수출 증가 요인에 대해 “수출대상국 경기개선(41.0%)”, “글로벌 공급망
개선(39.6%)”, “상품경쟁력 상승(25.0%)”, “가격경쟁력 상승(13.9%)”, “원화환율 변동(11.1%)” 순으로 응답

- 2023년 조사와 비교할 때 응답 순서는 비슷하나 “수출대상국 경기개선”이 소폭 감소하고 “글로벌 공급망 개선”이
늘어났으며, “원화환율 변동” 부분은 감소

• (규모별) 대기업은 “글로벌 공급망 개선(42.9%)”을 가장 많이 응답한 반면, 중소기업은 “수출대상국
경기개선(43.1%)”을 가장 많이 응답

2023년 조사 수출 증가 전망 요인
(1+2순위, 증가 전망 기업 전체 199, 대기업 21, 중소기업 178)

수출 증가 전망 요인

수출 증가 요인, “수출대상국 경기개선(41.0%)”, “글로벌 공급망 개선(39.6%)” 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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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조사 수출 증가 전망 요인
(1+2순위, 증가 전망 기업 전체 144, 대기업 21, 중소기업 12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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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별 및 지역별

• (산업별) “수출대상국 경기개선“은 철강(65.2%), 섬유류(57.1%), 기계류(47.1%), 자동차(43.5%) 등에서,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“글로벌 공급망 개선”은 플랜트/해외건설(66.7%), 자동차(60.9%), 해운(60.0%), 선박(50.0%) 등에서 응답이 높음.

- “상품경쟁력 상승“은 해운(60.0%), 전기전자(40.7%)에서, “가격경쟁력 상승”은 선박(50.0%), 전기전자(29.6%) 등에서 높음. 

• (지역별) “수출대상국 경기개선“은 중남미(66.7%), 중동(50.0%), 동남아(47.8%), 중국(45.8%) 등에서,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“글로벌 공급망 개선”은 유로존(50.0%), 중동(50.0%), 북미(42.0%) 지역 수출기업에서 응답이 높음. 

- “가격경쟁력 상승“은 동남아(17.4%), 일본(16.7%) 등에서, “원화환율 변동”은 일본(25.0%), 중국(16.7%) 등에서 높음. 

중국∙동남아∙중남미 “수출대상국 경기개선“,  플랜트∙자동차∙선박 “공급망 개선＂

수출 증가 전망 요인

산업별 지역별 (1+2순위, 144개 기업)(1+2순위, 144개 기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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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및 규모별

2024년 조사 수출 감소 전망 요인
(1+2순위, 감소 전망 기업 전체 107, 대기업 6, 중소기업 101)

수출 감소 전망 요인

68.2%

29.9%
22.4%

18.7% 16.8%
8.4%

50.0% 50.0%

16.7%

33.3%

69.3%

28.7%
23.8%

18.8% 16.8%

6.9%

수출 대상국

경기 둔화

글로벌 공급망

불안정

가격경쟁력

하락

원화환율

변동

업체간

수출경쟁

심화

상품경쟁력

하락

전체 대기업 중소기업

• (전체) 수출 감소를 전망한 기업들은 수출 감소 요인에 대해 “수출대상국 경기둔화(68.2%)”, “글로벌 공급망
불안정(29.9%)”, “가격경쟁력 하락(22.4%)”, “원화환율 변동(18.7%)”, “업체간 수출경쟁 심화(16.8%)”,            
“상품경쟁력 하락(8.4%)” 순으로 응답

- 2023년 조사와 비교할 때 응답 순서는 비슷하나 “수출대상국 경기둔화” 응답이 증가했고, 대기업의 “글로벌
공급망 불안정” 응답 비율도 늘어났으며, “원화환율 변동” 부분은 감소

• (규모별) 대기업은 “수출대상국 경기둔화(50.0%)”와 “글로벌 공급망 불안정(50.0%)” 응답률이 모두 높은 반면, 
중소기업은 “수출대상국 경기둔화(69.3%)” 응답률이 크게 높음. 

수출 감소 요인, “수출대상국 경기둔화(68.2%)”, “글로벌 공급망 불안정(29.9%)” 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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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조사 수출 감소 전망 요인
(1+2순위, 감소 전망 기업 전체 160, 대기업 13, 중소기업 14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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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별 및 지역별
수출 감소 전망 요인

수출 감소 요인 : 산업별 수출 감소 요인 : 지역별 (1+2순위, 107개 기업)(1+2순위, 107개 기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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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본 유로존 중동

• (산업별) “수출대상국 경기둔화“는 신재생에너지(100%), 섬유류(84.6%), 자동차(78.3%), 플랜트/해외건설(75.0%) 등에서,                      

“글로벌 공급망 불안정”은 선박(100%), 석유화학(47.1%), 기계류(45.0%) 등에서 응답이 높음.

- “가격경쟁력 하락“은 신재생에너지(100%), 섬유류(30.0%), “원화환율 변동”은 전기전자(37.5%), 철강(30.0%) 등에서 높음. 

• (지역별) “수출대상국 경기둔화“는 유로존(80.0%), 중동(80.0%), 중국(76.5%) 등에서,  “글로벌 공급망 불안정”은

유로존(40.0%), 북미(36.6%), 중국(29.4%) 지역에서 응답이 높음. 

- “가격경쟁력 하락“은 중동(40.0%), 동남아(30.0%)에서, “업체간 수출경쟁 심화”도 중동(30.0%), 동남아(30.0%)에서 높음. 

중국∙유로존∙중동 “수출대상국 경기둔화“, 선박∙석유화학∙기계류 “공급망 불안정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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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및 규모별

• 2024년 예상되는 수출 리스크에 대해 설문 기업들은 “주요국 경기위축 심화(59.7%)”, “중국경제 성장둔화(29.8%)”, 

“지정학적 분쟁 및 갈등확산(28.2%)”, “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지속(23.5%)” 순으로 응답

- 2024년 미국 등 주요국 대선이 치러짐에 따라 “주요국 산업정책 변화/보호무역 강화(12.3%)”, “미국 대선/대외정책

변화(11.1%)”에 대한 우려도 존재, “기후변화, 자연재해로 인한 원자재, 농산물 가격 변동 심화(7.8%)”도 나타남. 

• 중소기업은 “주요국 경기위축 심화”, “중국 경제 성장 둔화“ 등 경기 하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소폭 높았으며,  

대기업은 “미국 대선/대외정책 변화“, “지정학적 분쟁 및 갈등 확산“ 등 대외 요인 변화에 대한 우려가 더 높게 나타남.  

2024년 수출 리스크 (1+2순위, 전체 514개 기업, 대기업 56, 중소기업 458)

2024년 수출 리스크

“주요국 경기위축 심화(59.7%)”, “중국경제 성장둔화(29.8%)” 등 경기 하방 우려 증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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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9.7%

29.8% 28.2%
23.5%

12.3% 11.1%
7.8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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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6.8%
33.9%

21.4%

8.9%

19.6%

1.8%

60.5%

30.1% 27.5%
23.8%

12.7%
10.0% 8.5%

주요국 경기위축

심화

중국 경제

성장 둔화

지정학적 분쟁 및

갈등 확산

글로벌 공급망

불안정 지속

주요국

산업정책 변화

/보호무역 강화

미국 대선

/대외정책

변화

기후변화, 
자연재해로

원자재, 농산물

가격 변동 심화

전체 대기업 중소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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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별 및 지역별

• (산업별) “주요국 경기위축 심화“는 섬유류(75.0%), 전기전자(73.7%), 신재생에너지(70.0%), 기계류(60.2%) 등에서,                      

“중국경제 성장 둔화”는 문화콘텐츠(50%), 해운(50%), 섬유류(36.1%), 철강(33.8%) 등에서 응답이 높음.

- “지정학적 분쟁 및 갈등 확산“은 기계류(38.9%), “주요국 산업정책 변화”는 신재생에너지(30.0%), 자동차(23.2%),                           

“미국 대선/대외정책 변화”는 해운(31.3%), 자동차(22.1%), 신재생에너지(20.0%) 등에서 높음. 

• (지역별) “중국경제 성장 둔화“는 중국(45.9%), “주요국 산업정책 변화”는 유로존(24.2%) 수출 기업이 높게 응답

- “기후변화, 자연재해로 인한 원자재, 농산물 가격 변동 심화“는 중동(28.6%), 중남미(21.4%) 수출 기업이 높게 응답

섬유류∙철강은 “중국경제 성장 둔화“, 자동차∙신재생에너지는 “미 대선 및 주요국
산업정책 변화“ 우려 높아

2024년 수출 리스크

수출 리스크 : 산업별 수출 리스크 : 지역별 (전체 514개 기업)(전체 514개 기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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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전자
1,285 

기계류
1,271 

철강·비철금속
1,290 

석유화학
1,286 

자동차
1,282 섬유류

1,278 

플랜트·해외건설
1,297 

신재생에너지
1,285 

선박
1,268 

문화컨텐츠
1,290 

해운
1,286 

1,260

1,27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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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290

1,300 (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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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2.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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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

대기업

중소기업

1200원 이하 1200원 초과 ~1250원 이하 1250원 초과~1300원 이하 1300원 초과 모름/무응답

전체 및 산업별

• (전체) 설문 대상 기업들의 연간 업무 계획 환율 평균은 달러당 1,283원, 손익분기 환율 평균은 달러당 1,278원

- 2024년 1월 평균 환율은 달러당 1,324원으로, 현 수준이 지속될 경우 기업들의 수출 가격 경쟁력은 유지 가능

- 손익분기 환율 대기업 평균은 달러당 1,271원, 중소기업 평균은 달러당 1,279원으로,

원/달러 환율이 달러당 1,270원대로 낮아질 경우 중소기업의 손실이 먼저 발생할 수 있음. 

• (산업별) 손익분기 환율이 평균(1,278원)보다 높은 산업은 선박(1,293원), 전기전자(1,284원), 철강(1,281원), 자동차 및

신재생에너지(1,280원), 석유화학(1,279원)으로 원/달러 환율이 1,300원대 이하로 하락할 경우 타산업 대비 이익 축소 가능

수출기업 ‘24년 연간 업무계획 환율 평균 달러당 1,283원, 손익분기 환율 평균 1,278원

환율

연간 업무계획 환율 손익분기 환율 (원/달러, 514개 기업)(원/달러, 514개 기업)

10.1%

14.3%

9.6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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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.8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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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4.3%

57.9%

6.6%

1.8%

7.2%

10.5%

11.6%

전체

대기업

중소기업

1200원 이하 1200원 초과 ~1250원 이하 1250원 초과~1300원 이하 1300원 초과 모름/무응답

전기전자
1,284 

기계류
1,265 

철강·비철금속
1,281 

석유화학
1,279 

자동차
1,280 

섬유류
1,268 

신재생에너지
1,280 

선박
1,293 

문화컨텐츠
1,274 

해운
1,276 

1,260

1,270

1,280

1,290

1,300

평균
1,283원

ü 평균 1,283원

ü 평균 1,274원

ü 평균 1,284원

ü 평균 1,278원

ü 평균 1,271원

ü 평균 1,279원

평균
1,278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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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사점

2024년 수출, 설문 대상 기업 28.0% 전년대비 ‘증가’ 전망, 20.8% ‘감소’ 전망,  
증가율 전망 평균은 14.3%

• 산업별로는 전기전자∙해운∙철강∙기계가, 지역별로는 유로존∙북미의 증가 전망 높음.

• 중국 지역 수출기업들의 경우 ‘증가‘ 전망 24.5%, ‘감소’ 전망 17.3%로 증가 전망이 우세하나,    
증가 전망 비율도 평균 대비 낮고 증가율 전망(전년대비 10%↑)도 평균을 하회해
수출회복세는 존재하나 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. 

수출 증가 요인은 “수출대상국 경기개선(41.0%)”, “글로벌 공급망 개선(39.6%)“

• 수출 감소 요인에 대해서도 “수출대상국 경기둔화(68.2%)”, “글로벌 공급망 불안정(29.9%)”으로
답해, 수출 경기에 대해서는 기업들의 전망이 엇갈리는 상황

2024년 예상되는 수출 리스크는 “주요국 경기위축 심화(59.7%)”, “중국 경제
성장 둔화(29.8%)“, “지정학적 분쟁 및 갈등 확산(28.2%)“ 등

• 섬유류∙철강 수출기업은 “중국경제 성장 둔화“, 자동차∙신재생에너지 수출기업은 “미 대선 및
주요국 산업정책 변화“ 우려 높게 응답

수출기업 2024년 연간 업무계획 환율 평균 달러당 1,283원, 손익분기 환율 평균 1,278원

• 2024년 1월 평균 환율은 달러당 1,324원으로 현 수준이 지속될 경우 기업들의 수출 가격 경쟁력 유지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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